
▣ 한국, 중국내 특허보유 日,美,獨 이어 4위 

ㅇ 중국 國家知識産權局에 따르면 2004 년 3 월 현재 한국이 중국내 보유한 특허(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포함)건수는 총 8,277 건으로 국가별 순위는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로 나타나고 있음. 

ㅇ 연도별로 한국의 중국내 특허보유 건수는 △1999 년 427 건 △2000 년 608 건 
△2001 년 1,024 건 △2002 년 1,703 건 △2003 년 2,693 건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 중국내 특허보유 현황 > 
(단위 : 건) 

순위 
특허보유건수 특허신청건수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1위 일본 125,976 일본 49,460 

2위 미국 86,896 미국 29,756 

3위 독일 31,482 독일 11,689 

4위 한국 24,003 한국 8,277 

5위 프랑스 14,520 프랑스 5,731 

(자료원 : 國家知識産權局 , 주 : 2004년 3월 현재 누계) 

ㅇ 지난해 삼성과 LG는 1,568건과 805건의 특허를 중국내 신청하여 외국기업 중 2위와 
5 위를 차지하였으며 삼성은 2002 년 3 위에서 1 단계 상승하였음. 2003 년 10 대 
특허신청 다국적기업 중 7 개가 일본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경우 
각각 2개와 1개기업이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별 중국내 특허신청 현황 > 
(단위 : 건) 

순위 
2002년 2003년 

기업명 국가 건수 기업명 국가 건수 

1위 마쓰시다 일본 1,821 마쓰시다 일본 2,144 

2위 필립스 네덜란드 1,499 삼성 한국 1,568 

3위 삼성 한국 1,061 세이코 일본 943 

4위 미쯔비시 일본 751 캐논 일본 882 

5위 LG 한국 748 LG 한국 805 

6위 도시바 일본 647 소니 일본 742 

7위 소니 일본 601 산요 일본 692 

8위 세이코 일본 590 도시바 일본 672 

9위 캐논 일본 561 미쯔비시 일본 589 

10위 산요 일본 543 IBM 미국 581 

(자료원 : 國家知識産權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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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부합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음. 

ㅇ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령은 어느 정도 체계를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정부 차원에서 지재권 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지재권 보호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  지난 2001 년 4 월부터 2003 년 3 월까지 중국내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관련 
형사사건은 총 841 건으로 1,288 명이 연루되었으며 이 중 5 년 이상 형과 5 년 미만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각각 143명과 582명으로 나타났음. 

-  중국 내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지재권 피해사례 발생 
시현지에 특허권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ㅇ 지적재산권 침해에 취약한 제품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 전 특허권 출원을 통하여 사후 
분쟁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문의처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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